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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미 장관, "2024년 신안산선 성공 개통 위해 모든 기관과 협력"

9일 착공식서 사업완공 의지…경기 서남부 교통편익 위한 안전개통 당부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9일(월) 신안산선 복선전철 착공식에

참석했다.

ㅇ안산시청 2층 대회의실에 열린 이날 착공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,

박순자 국토위 위원장, 조정식 의원 등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,

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 각계 인사와 사업 관계자, 경기도민 등 

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.

□ 김현미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“16년 이상을 기다려왔던 신안산선 사업이

마침내 착공하게 되었으며,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협력

하여 ’24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

하겠다”고 약속했다.

ㅇ이어, “광역급행철도인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이곳 안산에서 여의도역

까지는 100분 이상에서 20분대로 이동시간이 단축될 것이 기대

된다.”고 강조했다.

ㅇ또한, “서울도심과 수도권 서남부를 연결하여 지역 간 균형적인 

발전을 이끄는 광역철도망으로서, GTX 등과 함께 새로운 철도연계

수송 체계를 구축하여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철도교통편익이 대폭

확대될 것으로 기대”한다고 밝혔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우선협상 대상자(넥스트레인(주))를 선정(’18. 2.)

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(’18. 12.), 실시계획 승인(‘19.8.22)을 

거쳐 ’19. 9월 착공에 이르게 되었다.

ㅇ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‘24년

개통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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